
Ⅲ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國際的 動向

1. 日本

가 . 規制緩和 및 價格自由化의 槪要

일본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는 일본정부나 산업자체의 자생적인 주장이 아니라 미

국과의 보험협상 등을 통한 개방압력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일본정부는 1994년 10월 「美·日政府의 保險에 관한 措置」들을 이행하기 위해

1996년 4월 1일에 保險業法을 개정·시행13)하였다. 보험업법의 시행 이후에는 1994

년의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및 운용에 대해 1년간의 협의를 통해 1996년 12월 15일

「美·日政府의 保險에 관한 補完措置」가 이행되었으며, 동 조치는 1994년 조치와

일체화되었다. 그리고 2001년 완성을 목표로 1996년 10월부터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중 保險産業의 改革14)은 기본적으로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

기 위한 부분이 다수이며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

함되어 있다.

자동차보험의 규제완화도 이와 같은 보험산업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신보험업법의 시행 이후 1996년 12월 미일보험협의를 통해 1997년 9월 이후

「리스크 細分型 自動車保險」의 상품의 인가를 시작하였으며, 1998년 7월 1일부터

는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가 산정한 요율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새로운 요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였다(<표 10> 참조).

13) 1996년 보험업법의 개정은 보험업계를 에워싸고 있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것으로 그 주된 취지는 ① 규제완화, 자유화에 의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②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관점에서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③ 공정한 사업운영을 확보하는데 두었다.
14) 보험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은 진입기준의 투명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 상품 및 가

격의 규제완화, 모집채널의 다양화, 경영위기대응제도의 도입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기형·장기중 (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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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변혁과정

시행일시 내 용

1996.10 - 외국회사에 의한 기존 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 개시
1997. 9 - 외국회사에 의한 Risk세분형 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 개시

1997.10
- 일본사에 의한 자동차보험의 대리점 통신판매 개시

- 일본사에 의한 현상(여행권, 휘발유권 등)부 자동차보험 판매
1997.12 - 자동차공제(전공련이외)로 부터의 무사고할인 계승을 실시

1998. 1

- 자동차보험의 계좌이체계약에 있어서의 분할납 할증율의 인하

- 외국회사에 의한 Risk세분형 자동차보험(제2탄)의 통신판매 및 대리점

경유에 의한 판매 개시

1998. 2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담보에 무제한의 보험가입금액을 도입
1998. 7 - 완전자유화의 실시

한편, 대장성에 제시하고 있는 리스크 세분형 자동차보험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

라인15)은 <표 11>과 같다.

<표 1 1> 리스크 세분형 자동차보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 요율요소 및 요율격차

- 연령 : 구분수는 묻지 않는다. 최고와 최저의 격차는 3배 이내

- 성별 : 남녀의 격차는 1.5배 이내

- 지역 : 전국 7구분, 지역간 격차는 1.5배 이내

- 용도 : 예컨대 상업용, 개인용, 레저용, 통근·통학용등

- 운전경력 : 운전자의 자동차사고경력, 운전경험연수 등을 기준으로 함

- 사용유형 : 예컨대 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함

- 차종, 안전장치, 복수소유

◇ 일정범위내에서의 영업보험요율의 변경

- ±12.5 % 이내의 범위요율로 할 수 있다(당국에 사전제출 요)

◇ 보험모집, 관리상의 유의사항

- 보험의 인수거부의 원칙금지 : 대인배상 및 자사계속계약에 대해서는 위험이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인수에 응하여야 함

- 선별인수의 원칙금지 :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기준으로 특정한 보험계약만을 인

수하는 행위는 하지 않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 성별, 지역 등의 9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별

도의 등급 또는 계층수를 제시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15) 森保 (1998),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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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반면에 가격자유화에 따라 價格差別化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에 따른 부작용인 보험구입의 불가능으로 無保險車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을 만

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또는 최대 및 위험그룹간의 격차를 제시하고

있다. 즉, 料率細分化 要素의 使用과 요율격차를 허용하되 保險의 相扶相助란 사회

적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기 가이드라인은 리스크 세분화의 허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이 지니는 被害者 救濟

및 加害者의 賠償資力의 確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아울러 보험의 모집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으로 保險의 引受拒否의 禁止와 選別

引受의 禁止原則을 두고 있다.

산정회제도의 주요한 개혁으로 料率團體法의 개정을 통한 산정회요율의 사용의

무 폐지, 준수의무가 없는 표준약관과 참고요율의 작성·산출, 참고요율은 순율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保險審議會報告書에 담고 있다. 단,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자배책보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가 준수의무가 있는 영업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정회의 기능으로는 參考純率과 標準約款의 提供 외에 Data

Bank 기능, 보험회사의 적정한 경쟁의 촉진과 상품개발의 적극유도, 요율의 적정성

관련 인가업무 수행 및 행정협력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오랜기간 동안 계속되어온 산정회에 의한 協定料率은

종료되고, 위험의 세분화와 아울러 자기회사의 요율을 스스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바 본격적인 商品 및 料率競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 規制緩和 및 價格自由化 以後 市場의 變化

규제완화 이후의 일본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화는 외국계 보험회사로부터 야기되

었다. 일본의 안정적인 自動車保險 市場 構造 때문에 시장침투가 어려웠던 외국계

보험회사 특히, 미국계 보험회사들은 미국정부를 내세워 自動車保險 通信販賣의 허

가를 받아냈다. 이어 일본의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를 탈퇴하여 요율산정회 요율의

준수의무를 면제받아 새로운 가격제도를 갖는 리스크세분형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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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기 시작하였다. 리스크세분형 자동차보험이란 기존에 사용되던 危險變數의 구

분을 세분화하거나 지역과 같은 새로운 위험변수를 도입한 상품을 말한다. 이는 결

과적으로 자동차보험 요율등급이 세분화되어 보험계약자간의 保險料 差別化가 심화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이 위험을 세분화한 신상품을 개발·판매하고

통신판매와 같은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 등으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자동차보험을

판매함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보험 시장이 外國係 保險社에 의해 크게 잠식되어 가

고 있는 실정이다16).

일본의 자동차보험 회사들도 이에 자극받아 98년 1월에 연령구분을 보다 세분화

하면서 고연령층(30세 이상)에 대한 보험료를 최고 38.5%까지 할인하여 주는 제도

를 발표하는 등 자동차보험 시장의 분할과 자동차보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자유화 초기의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과 일부 料率變數(특히,

연령)의 세분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거쳐, 최근에는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영업전략에 맞는 特化된 商品을 開發·販賣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회사인 東京海上이 TAP(Tokio Autom obile Policy)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자 여타 손해보험회사들도 일제히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상품 및 가격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상품들

의 특징은 자동차보험 담보내용을 확장 또는 축소하여 상해담보와 연계시킨 점이

다. 또한, 추가된 상해보험담보는 기존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에 연계되지 않으며,

상품의 결합을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일본 자동차보험의 상품개발은 ① 신상품 개발 및 상품의 다양화, ② 새로운

할인율 적용방법 개발, ③ 보험료 납입방법의 다양화, ④ 리스크세분형 및 통신판매

상품의 개발, ⑤ 세트상품의 개발 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17).

16) 특히, A .H .A사는 비교적 작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요율차

별화 전략으로 96 사업연도에 전년도에 비하여 867.1%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

였다.
17) 보다 자세한 각 특성별 상품개발 내용은 보험연구소 (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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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사례

상품유형 회 사 상품명 상 품 내 용

신상품

개 발

東京海上
인신상해

보상보험

- 자동차사고 상해 등의 피해자로 된 경우, 자신의 과

실부분도 포함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함.

- 가해자와의 합의 교섭이 없이도 직접 계약회사로부

터 보험금 수령이 가능

千代田火災
차량보험

대차제공

- 차량보험 사고에 의해 대차가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등급의 렌트카를 제공함(30일 한도).

새로운

할인율

東京海上
장기우량

계약할인

- 전계약이 16등급으로 과거 1년이상 16등급을 유지해온

계속계약(자·타사를 불문)으로 26세미만 부담보 또는 30

세미만 부담보계약의 경우 현행 보험료 대비 5% 할인함.

日産火災
안전Bod y

할인

- 국내외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사고대책센타의 전면충돌안정성시험에서 A급이상의

차의 경우 탑승자상해보험의 10%를 할인함.

보험료

납입방법

安田,住友,

大東京

12회균등

납입

- 일반 분할납입을 12회 방식으로 하여 초회 지불보험

료를 1회분만을 수령하여 인수가 가능하도록 함.

三井海上
단체급의

일시불

- 단체계약에 일시불을 도입함.

- 집단급과 동일하게 5 % 할인함.

리스크

세분형

및

통신판매

A .H .A
리스크세

분형

- 보상내용은 기본적으로 SAP와 동일함.

- 요율을 ① 운전자 연령은 9구분, ② 성별, ③ 자동차

의 사용목적을 3구분으로 분류함.

- Du al에어백할인, ABS할인, 복수계약자할인 신설

- 최대 30%까지 할인 가능

세콤東洋
코스트환

원형

- 자동차보험에 「회사직접판매에 관한 특약」을 첨부.

- 사원에 의해 직판 또는 통신판매를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평균 20% 할인함.

세트상품

東京海上 TAP

- 새로운 약관과 동사의 독자적인 기본요율에 의해 개발

- 인신상해보험 신설, 차량대차담보특약, 원격지사고제

비용담보특약, 적재동산담보특약 및 장기우량계약할

인, 세컨드카 할인의 확대 등 할인제도 신설

住友海上 AAP

- 독자의 요율에 의해 보통보험약관을 신설함.

- 인신상해보험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① 타자 운전위

험담보특약의 우선 지불, ②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

동차의 차량손해 담보, ③ 차량보험의 임시비용보험

금의 확충

가격자유화 이후 판매채널의 형태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통신판매에 의한

영업형태가 比較販賣의 導入 등을 통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통신판매에 의해 일

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외의 움직임도 있다. 대규모 통신판매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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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실은 98년 9월부터 통신판매에 의한 자동차보험의 비교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영국 최대의 손해보험 통신판매회사인 Direct Line사가 자동차보험 電話通信販賣를

위해 일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소니(SONY)사가 99년

하반기부터 自動車賠償責任保險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A.H .A사는 통신판매에 의한 자동차보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험가입자의 보

험료 납입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의 편의점에서도 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의 自動車保險 市場은 가격자유화 이후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독

자적인 특화상품의 개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점차 경쟁이 심화되

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2. 獨逸

가 . 規制緩和 및 價格自由化의 槪要

독일 보험시장의 자유화는 EU 시장통합 과정에서 채택된 각종 지침을 국내법화

하면서 진행되었다. 특히,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1994년 「EU第3次損害保險指針」18)

에 의해 개인보험분야(m ass risk)에 대한 자유화가 실현됨으로써 완전 자유화되었

다. 이와 같은 자유화 조치 이전에는 자동차보험의 요율구조 및 요율적용요소에 대

하여 「自動車賠償責任保險 料率에 관한 定令」에 모든 요율관련 사항을 정하여 모

든 보험회사가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료에 있어서 純保險

料는 料率算出機關19)이 제시한 요율에 대하여 준수의무가 지워지고 附加保險料는

18) 제1차손해보험지침 (1973년 채택): 지침의 영향을 받는 손해보험사업의 범위, 보험회사의

역내 타국에서의 진출요건을 투명화한 면허취득요건, 재무요건의 통일, 지급능력의 최저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단, 사업면허의 부여권한은 수입국측이 가지며, 사업형태 및 요

율·약관 등에 대해서도 수입국측의 법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차손해보험지침 (1988년 채택): 기업물건 (large risk )에 관한 서비스제공의 자유화를

규정함으로써 EU역내의 보험회사라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물건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

소재국에 영업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리스크 소재국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자

유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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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하여 최종적인 영업보험료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제3차손해보험지침(1992년 채택)은 모국감독주의에 의한 단일면허제도 도입 및

서비스규정의 완전자유화, 약관·요율의 완전자유화, 보험감독규제의 조화 등을 규

정한 것으로서 국내법의 시행기한은 1994년 7월이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13>

과 같다. 이에 따라 제3차손해보험지침 이후에는 1994년 7월 28일 보험관련법을 개

정하여 强制保險法에 의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의 約款은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유지하되 이에 따른 요율이나 다른 보험종목의 요율 및 약관의 인가제나 제출제는

모두 폐지하였다. 아울러 요율산출기관인 GDV가 산출한 배상책임보험의 순보험요

율에 대한 준수의무가 없어지고 단지 勸告料率로 전환되었다.

<표 13> 제3차손해보험지침의 주요내용

- EU역내에서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모국에서 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는

타국에서도 유효하며, 모국 면허만으로도 타가맹국에 지점·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음. 동 보험회사의 감독은 모국의 감독당국이 행함.

- 서비스제공의 자유화는 기업물건과 개인물건을 불문하고 모든 보험종목에 대하여

국경을 초월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가능하게 함.

- 약관·요율의 완전자유화는 사전인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단일면허제 및 서비스제공의

완전자유화를 실현하고 EU역내 보험시장의 통합을 완성시키는 것임.

나 . 規制緩和 및 價格自由化 以後 市場의 變化

EU의 損害保險指針에 따라 전면적인 가격자유화의 시행과 더불어 시장신규진입

제한이 전면 철폐됨에 따라 신규회사의 시장기반 확보를 위한 料率競爭이 한층 심

화되어 1996년 처음으로 배상책임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4%이상 감소하였

다. 이러한 이유는 신규회사가 시장기반 확보를 위해 요율수준자체의 인하뿐만 아

니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하여 새로운 料率區分要素의 도입 또는 料率區分要素를 細

分化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의 최대 보험회사인 Allianz의 경우 HUK-Coburg를 포함한 저가전략을 구사

19) 요율산출에 관한 단체로 HUK (배상책임·상해·자동차·소송비용보험자협회), DT V (해

상보험자협회), 구 VdS (손해보험자협회) 등이 존재하였으나, 1995년에 V dS로 통합되었

으며, 1997년 1월 VdS와 생명보험단체인 VdL이 GDV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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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험사에 의해 67년 이래 처음으로 97년 한해 자동차보험 시장의 5%를 빼앗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가 시장을 빼앗긴 이유는 전통적으로 專屬代理店을 통하

여 보험판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수수료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타사의 할인된

보험료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llianz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취하였다.

첫째, 獨自的인 料率體系를 채택·사용하였다. 동사는 1995년 10월에 요율산출기

관인 VdS가 정한 업계표준 요율체계의 사용을 멈추고 독자적인 요율체계에 근거하

여 보험료를 산정·적용하여 요율경쟁에 대처하였다. 새로운 요율체계의 채택으로

Allianz는 96년도에 4만건의 보험계약의 증가를 가져왔다. Allianz보다 앞서

Gothaer는 1995년 4월에 도입한 신 요율체계에 의해 1996년까지 15만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Aachener und Muenchener도 1996년 3월부터 독자적인 요율체계를 사

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사의 독자적인 요율체계의 도입은 시장에 다종다양한 할

인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각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VdS도 1996년에 새

로운 표준 요율체계를 설정하였다.

둘째, 選擇的 商品의 提供이다. 동사는 상기의 독자적인 요율체계에 더하여 10%

할인한 별도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10% 할인의 근거는 자기부담금의 상향 설정

과 대리점수수료의 인하이다. 통상의 보험료로서는 10% 이상의 대리점수수료가 지

불되지만 선택적 상품에서는 4%의 수수료밖에 지불되지 않는다. 대리점에서도 계약

을 잃는 것보다 낮은 수수료라도 계약을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低價戰略을 취

하는 보험회사나 직접판매 또는 통신판매회사와의 경쟁이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요율체계의 도입 및 선택적 상품의 개발 등과 같은 변화이외에도 규

제완화 이후 독일 보험시장에 새로운 유형의 보험회사들이 설립되어 활약하고 있

다. 代理店을 통해 판매를 하면서도 전통적인 전속대리점에 의존하는 보험회사 보

다 더 낮은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인 일명 저코스트보험회사가 등장

하였다. HUK-Coburg, DEVK, HDI 등은 10% 정도 낮은 보험료를 설정하고, 수수료

를 낮춘 부업대리점제도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보험회

사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대표적인 저코스트

보험회사인 HUK-Coburg사는 96년도에 3.06%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97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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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점유율이 10.09%로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 독일 10대 자동차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

회 사 1996 1997 증감율

Allianz 21.78 16.93 -22.3
H UK-Cobu rg 3.06 10.09 229.7

LVM 1.52 4.62 203.9
H DI 2.27 4.30 89.4
R+V 2.94 4.14 40.8
AMB 5.29 4.12 -22.1
VH V 1.09 4.08 274.3

Colonia 7.53 3.89 -48.3
DEVK 0.09 2.96 228.9
Zu rich 4.79 2.83 -40.9

자료: Rein su rance, Vol. 29, N o. 6, 1998.9.

또한, 전화 등을 사용하여 보험중개자 없이 보험을 판매하는 直接販賣채널(direct

channel)이라는 형태의 보험회사가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동 형태의 보험회사는 중

개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으며 계약자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優良顧客層

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독일 보험회사로서는 Provinzial

등이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계 보험회사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계

의 Tellit Direkt는 1993년에 영업을 개시하여 1996년에는 5,400만DM의 수입보험료

를 거수하였다. 이외에도 미국계의 Allstate Direct, 영국계의 Sun Direct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보험회사가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판가름이 나겠

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침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의 독일시장 진출이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영국회사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60

년대 초에 이미 料率自由化가 이루어져 危險分類(risk classification) 技法이 발달되

고 직접판매 노하우가 풍부하여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였기 때

20) 직접판매채널의 시장 침투도가 낮은 이유는 ① 독일 자동차보험 계약은 자동계속조항에

의해 계속되며, ② 상법상 보험계약이 소정의 서면에 의해 행해지도록 되어 있고, ③ 독

일 계약자들은 인근의 대리점에서 직접대면을 통해 보험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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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 보험회사는 가격자유화 시행 초기에 자동차보험료 할인

요소(여성운전자 할인, 차고보유차 할인, 운행거리 짧은 차 할인 등) 확대와 같은 소

극적인 料率引下로서 대응하였다.

외국사의 시장진입 증가, 직접판매의 확산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본

격적인 경쟁체제가 돌입됨에 따라 독일 보험회사들도 97년부터 저담보, 低料率의

新 料率體系(Du al Tariff System)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외국사가 독일 보험회사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直接販賣를 통한 사업비의 절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표 15> 참조). 이에 따

라 향후 외국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규진입사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자국내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독일에서 외국사가 가격경쟁력이 강한 이유

◇ 자국에서는 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접판매 전략을

꾀하기 어려우나, 해외에서는 기존 판매조직과의 마찰문제가 없음.

◇ 직접판매는 수수료 절감으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남.

◇ 따라서, 자국에서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회사도 독일진출시 직접판매를 판매채널

로 채택함.

◇ 특히, 영국 및 미국사들은 자유요율 체제하에서 축적된 위험선별 및 요율산정능

력이 뛰어나 직접판매 경쟁력이 상대적 우위에 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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